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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,“2010개도국경제 분석과

전망”책자 발간
-주요 경제협력 대상국의 신용등급,우리나라와의 관계 등 분석

□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(keri.koreaexim.go.kr)는 6월 4일

우리나라와 경제교류가 활발한 중국,러시아,브라질 등 35개

개발도상국의 올해 경제동향 및 전망을 담은 보고서 “2010개도국

경제 분석과 전망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.

(표지 사진 있음)

◦ 수록국가(35개국)

-아시아(12개국):베트남,인도,인도네시아,중국,태국,필리핀,라오스,

몽골,미얀마,방글라데시,스리랑카,캄보디아

-중동·아프리카(6개국):나이지리아,이란,모잠비크,앙골라,예멘,탄자니아

-유럽·CIS(9개국):러시아,우즈베키스탄,카자흐스탄,터키,폴란드,

루마니아,불가리아,우크라이나,헝가리

-중남미(8개국):멕시코,브라질,칠레,도미니카(공),볼리비아,

아르헨티나,온두라스,콜롬비아

□ 보고서는 중국의 경우 올해 “대외환경이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

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정책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대내외

여건 변화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,신규대출 축소 등의 정책으로

유연하게 대처하고 내수 확대,신성장산업육성 등 경제체질

개선에 힘쓸 것”으로 전망하고,

○ 러시아는 “경제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국제유가가 올해는 2009

년 말 수준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1∼3%의 완만한 경제

성장을 시현할 것”으로 예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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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브라질은 “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유지와 이에 따른 내수 소비

시장의 확대 및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특수에

따른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내수와 투자가 모두 호조를 보일

것”으로 예측했다.

□ “2010개도국 경제 분석과 전망”보고서는 수출입은행이 평가한

전세계 165개국의 신용등급,아시아,중동·아프리카,유럽·CIS및

중남미 4개 지역과 35개 개도국의 정치‧경제 동향 및 국제시장의

평가,올해 경제 전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.

○ 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와의 관계,교역 현황 등이 국가별로 분석 돼

수출 및 해외투자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※ 수출입은행은 국내 유일의 국가신용도 평가기관으로서 1977년부터 30여

년간 실시해 온 국가신용도 평가 노하우를 바탕으로,현재 165개국에 대한

국가신용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.

□ 한편,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홈페이지(keri.koreaexim.go.kr)를

통해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종합투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

으며,주요 경제교류국에 대한 산업 및 투자환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한

“국가현황 및 진출방안”(CountryReport)등의 산업이슈분석 자료를

수시로 발간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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